
바이오벤처, 2002년 시장 호전된다
산자부 , 57%가 반전기대 … 200 1년 평균 매출 15억원에 자본금 13억원

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57%가 200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산업자원부가 최근 국내 100개 바이오벤처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57%가 2002년 국내시장이 매우

(8%) 또는 다소(49%)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21%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.

또 2001년에는 바이오벤처기업 200개가 새로 설립되면서 국내에 모두 600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됐다.

업종별로는 식품·농업(36%), 의약(35%), 환경(11%), 화학(9%) 순으로 조사돼 단기간에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식

품·농업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2000년 이후 설립된 벤처기업이 57%로 가장 많았고 창업지역은 수도권(41%)과 대전(24%), 강원(14%) 지역에

몰려 있다.

창업자 가운데 박사(65%), 석사(20%) 등 고학력자 비중이 85%나 됐고 창업연령은 40대(55%), 30대(37%) 등 40

대 안팎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대는 전혀 없었다.

2001년 평균 10명을 새로 채용해 평균 고용인력이 21명으로 늘었고 자본금은 창업 당시 2억4000만원에 비해 5.2

배 증가한 12억5000만원에 달했다.

매출액은 평균 14억70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2000년 26%에서 2001년에는 39%로 늘었고 50억

원 이상인 곳도 8개나 됐다.

그러나 수출기업이 19%에 불과해 대부분 내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과 어려운 자금사정이 가장 큰

애로사항인 것으로 지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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